
강생의 터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안산에 있는 ‘강생의 터’ 수녀님들께서는 자살위기가정, 중

독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성폭력·가정폭력가정, 이주노

동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정을 돌보며 정서적인 지

지와 문제해결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2017년 11월 서울주보에 이곳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총 

685명의 후원자께서 117,649,852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낡은 컨테이너에서 솔방울에 불을 피워 라면을 끓여 드시

던 형제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들

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겪

고 있던 안토니오 형제님(67

세)이셨습니다. 

후원금으로 형제님이 생활

하시는 컨테이너 내부를 말끔

히 치워드리고, 수도와 가스

를 연결해 싱크대와 가스레인

지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앞마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천막을 쳐서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천막공장 사장님께 설치비를 드리려 하니 직접 찾아

다니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원을 통해 도움 주시

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자신에게

도 복이라며 한사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요즘 컨테이너 앞 텃밭을 가꾸느라 분주하십

니다. 이렇게 생명을 키우다 보니 자신도 살아가게 된다고 말

씀하시는 형제님. 상추, 쑥갓, 오이, 감자, 파, 양파 등 각종 야

채를 수확해서 수녀님과 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쁨에 

형제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이 형제님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랑은 다시 천막공장 사장님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고, 그렇

게 이어진 사랑이 다시 형제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형제님이 손수 기른 야채를 뽑아 커다란 봉지에 꾹꾹 담아 주시

면 그것은 또 독거 어르신들 밥상에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

래주는 사랑으로 차려지고, 그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눔과 돌봄이라는 선한 일을 하는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생명의 순환을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도움의 손

길을 내밀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강생의 터)”

수녀님들께서 가정방문을 다니시기에 자동차가 꼭 필요합

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잦은 고장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

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

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차량

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후원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정서적 지원(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장학금 지원(가난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4) 중독치유 프로그램 및 한글학습(알코올중독 치

료자들이 단주생활을 유지하도록 중독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한글

학습), 5) 우울증 환자를 위한 야외활동 및 바깥활동, 6) 지역

사회기관 연계(활동도우미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 수급권 획득하

고, 생계비나  도시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가장 절박한 곳에서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녀님들께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http://http://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랑의 손길 사연과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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